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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감자」는 1925년 창작된 단편 소설로 김동인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경향
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을 거두었다. 기존의 연구를 개괄하면 대
체로 세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많은 학자들은 환경 속에서 한 여자가 어떻
게 수동적으로 변해가는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한 한 여인의 파멸
과 타락, 비극 등에 대한 분석들이다.1) 예컨대 ‘주인공 복녀를 통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자기를 상실해 가는 제시한 작품이다.’（윤홍노, 1980）라는 관
점이나 ‘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복녀를 비도덕적인 환경으로 던져넣음으
*  大连外国语大学亚非语言专业, 전공방향: 한국현대소설
** 大连外国语大学比较文化创新团队, 전공방향: 한국현당대문학
  1) 윤홍노, 『한국 근대 소설 연구』, 일조각, 1980, p.293.
 김주란, 「김동인의 초기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p.46.
 용석인, 「韓·日 자연주의 소설 비교 연구: 자연주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덕
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2003, p.30.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p.289.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 성장의 이중적 서사:
「감자」에 나타난 복녀의 재조명
赵洁*, 苑英奕**
*  大连外国语大学亚非语言专业, 전공방향: 한국현대소설
** 大连外国语大学比较文化创新团队, 전공방향: 한국현당대문학
서울대학교 | IP: 147.46.182.23 | Accessed 2015/12/30 10:39(KST)
54 _ 東亞文化 第 52 輯
로써 환경결정론에 의해 그녀가 지니고 있던 도덕관을 어떻게 공허화 시
키는가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김주란, 2011)라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들은 자연주의 환경론의 시각에서 「감자」를 분석하고 복녀
의 이미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른바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변
화해간다는 논리이다.
이와 달리 역사적, 사회적 관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 작품이 사회악
을 고발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는 관점도 있다.2) 예컨대 이주형에 따르면, 
「감자」는 ‘주인공 부부가 어떻게 타락하여 어떠한 사회악을 형상하는가를 
보임으로써 사회악의 현실적 영상을 고발한 작품이다.’(이주형, 1982)라는 
자각은 인간의 타락과정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최악을 드러낸다고 주장
하였다.
그 외에 소수 학자들은 상기한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견
지한다. ‘복녀의 가난과 불행, 죽음을 복녀 자신의 터무니없는 질투 때문이
었거나 그의 남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밝혀내는 데는 미흡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경우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 예외없이 복녀의 타락을 제시하였지만 그녀가 타락해
가는 과정에서 자의식의 각성과 성장과정이 간과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감자」를 복녀의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의 이중적 서사로 보고, 
복녀가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자의식을 깨닫게 되어 능동적인 인물로 성장
했다는 서사적 변화를 밝혀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작품 속에서 부정
  2)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국문학회 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p.111.
 이주형, 「일제강점시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수난의 형상화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29집, 199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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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묘사되고 비판받았던 복녀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작가 김동인의 
긍정적 여성관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복녀로 부터 1920년대 여성들
의 자의식이 이미 싹이 트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언어와 욕망을 통한 
인간 이해의 방식이라는 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헤겔에 있어서, 모든 의식
형태는 대상의식이다. 아무런 사유의 매개도 거치지 않고, 단지 우리의 감
각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의식의 최초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자의식이란 타자의 독립성을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자의식의 최초의 형태가 욕구이다. 헤겔은 욕
구를 “자의식의 자기 자신의 통일”이라 하면서 그것은 외적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동시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을 본질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욕구란 우선은 “나”의 욕구이다. “인
간이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할 때와 같이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
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의식은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
견한다.”3) 그리고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욕구의 본질은 욕구하는 대상의 지양을 통해서만 만족한다고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욕구가 총족되면 더 이상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욕구의 충
족을 위해서는 욕구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
여성중심적 자의식은 타자지향적 역할을 강요하는 규범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여성중심적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을 지
냄으로써 자아를 긍정하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창조적인 
획득 등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자기의식’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기득권층으로 군
  3) 김대식, 「헤겔에 있어서의 자기의식의 자유」,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8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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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하는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여성 스스로 지녔던 
자의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감자」에서 복녀는 처음 아
버지와 남편의 의지에 따라 숙명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도덕적
인 타락의 서사에 따라 복녀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서사가 전
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최후에는 그녀의 욕망이 비극을 초래
하고 있지만 복녀는 끊임없는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욕망을 채우
려는 과정이 돋보인다. 
2. 도덕을 지키며, 가부장제에 따르는 숙명적인 복녀
「감자」에서 복녀는 1920년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 땅에서 살고있는 
대표적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교문화를 그대로 받
아들인 가부장제 아래서 숙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감자」의 시작 부분에서 복녀에 대한 서술이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
였었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하
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4)
 
소설에서 보듯이 처음에 복녀는 빈민굴로 밀리어 와서 굶는 일도 흔히 
  4) 김동인, 「감자」, 『正統韓國文學大系』, 제2권, 어문각, 1988,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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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원래 복녀는 엄한 가율을 받아들여 도덕
적 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열 다섯 살때 복녀의 부친은 그녀를 20년 
연상의 사람에게 돈 80원에 시집 보낸다. 복녀의 남편은 극도로 게을러서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
었다. 1920년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사회에 있어서 복녀의 삶은 아버지
에 의해 선택될 수밖에 없다. 복녀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에 의해 가난이라는 현실문제로 인해 팔려간 것이다. 전통적인 윤
리와 가부장제의 부속품으로 사는 복녀는 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주체
성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도 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을 판 아버지나 무능한 남편에 대해 한 마디 반항의 말조차 던지지 못
한 점에서 확인된다. 아직 전통적인 유교관이 그녀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
므로 그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부양책임을 지고 있다. 이때 복녀
의 도덕관은 다음의 서술에서 보인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오륙십 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
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5)
  
복녀는 굶는 일조차 흔히 있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
랐기 때문에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하는 매음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정업에만 전념할 따름이다. 이 단계에서 복녀는 도덕적 기품을 지닌 정상
인으로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건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복녀의 도덕
적 기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복녀는 도덕적으로 기품을 가지고는 있지만 타인의 부속품이 아
  5) 김동인, 위의 책, p.430.
서울대학교 | IP: 147.46.182.23 | Accessed 2015/12/30 10:39(KST)
58 _ 東亞文化 第 52 輯
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실제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
다.
3. 도덕관에 의심을 품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 복녀
복녀는 송충이 잡는 일을 하면서 우연히 감독과의 불륜관계를 맺고 난 
뒤 매춘이야말로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녀의 도덕관은 붕괴
하기 시작되고 새로운 도덕관을 갖게 된다. 처음 복녀는 “딴 남자와 관계
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짐승의 하는 짓이다”라는 사상을 가지
고 있었지만,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된 뒤 그녀의 인생관은 급
속하게 변모되면서 도리어 재미있어 한다.
그 후부터 복녀는 기존의 익숙했던 도덕관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가치
관은 점차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
을 한 것을 보면 결코 사람이 못할 일이 아니였었다. 게다가 일안하고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
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 사람
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6)
소설에서는 심리묘사를 통해 복녀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녀의 행동에 대한 묘사도  덧붙인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
  6) 김동인, 위의 책, 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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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분장을 하
기 시작한 복녀는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았다는 증표이다.
한편 매음 사건은 복녀 집안의 권력 구성을 뒤바꾸었다. 복녀의 남편은 
아내의 매음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며 방관, 조장하며 ‘이것
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얼씬얼씬 웃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보듯이 이제부터 복녀는 가부장제에서부터 벗어나 가정 내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매음한 다른 여자보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며 자기 남편 앞에 돈을 내놓는다. 이
제 복녀는 자신을 꾸미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경제
권을 잡음으로 남편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복녀는 이때부터 전통적인 도덕관에 대해 의심
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자의식의 싹도 이때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앞에
서 언급한 헤겔의 관점에서 보이듯이 사람은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에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의식은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한 여성으
로서의 복녀에게 자기 이름의 성에 대한 욕망이나 감정, 내적 갈등이 없을 
리 만무하다.”7) 복녀는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감과 두렵게 생각되던 
일에서 유쾌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닌, 복녀가 미처 몰랐던 자기 본능의 욕망과 감정을 깨닫게 된다. 도덕관
은 타락하는 반면 복녀의 자의식은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본능적 욕
망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그녀는 욕망과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
하고 자의식도 더욱 성장한다.
  7) 한상무, 「김동인 소설의 성 이테올로기」, 『국어교육』, 102호, 2000,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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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자기욕망을 채우는 복녀
소설의 후반으로 접어들며 복녀의 매음행위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마침
내 복녀는 거지에게까지 웃음을 팔고, 중국인 왕서방에게 붙들려사는 모
습에까지 다다른다. 그 후 왕서방과 관계를 맺고 상습적인 매춘행위를 하
게 되면서 그녀의 살림은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왕서방과 상습적인 매음행위를 계속하면서 복녀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
로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타락과 동시에 복
녀의 자의식도 점차 성장되어 간다. 복녀의 왕서방에 대한 감정의 변화는 
다음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
이 분주하여 못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8)
남편의 전통의미적 권위가 상실됨으로써 복녀는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이 부분에서 클
라이맥스에 이르게된다. 뜻밖에 왕서방이 장가를 들어 새 색시를 맞아들
이게 되자 복녀의 욕망 추구의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게 된다. 복녀는 욕심
과 질투심에 불타올라 결국 비장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은 
왕서방이 복녀에게 가진 감정과, 복녀가 왕서방에게 가진 감정이 서로 다
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왕서방이 장가 든 소식을 들은 후 복녀의 심리적
인 묘사와 행위를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8) 김동인, 위의 책,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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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 말도 못하였.눈만정처없이 두룩두룩 항였다.복녀는 다
시 한번 왕 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9)
위의 글에서 복녀는 한 여성으로 왕서방에 대한 본능적 점유욕을 그리
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욕구의 본질은 욕구하는 대상의 지향을 통해서만 
만족된다고 하는 데 있고 사람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욕구하는 대상
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처음 복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빌어
먹는 것보다 점잖은 생활을 위해 매음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녀는 
점점 한 여인으로 자신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욕망이 생겨났다. 이런 욕망
을 추구하려고 왕서방을 욕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복녀가 돈을 버는 것
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거지들에게 웃음을 파는 행동을 그만 둘 필요가 없
었고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감독, 
거지들에게 애교를 파는 일을 중단할 만큼 왕서방과 비교적 안정된 이성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것이다. 소설에서 뻔히 보이듯이 왕
서방은 복녀를 사랑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성적 희롱의 상대로 생각하고 
그녀의 몸을 돈으로 샀을 뿐이다. 복녀는 왕서방을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
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상대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복녀는 왕서방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냉소를 한다. 이는 그녀가 더 이
상 돈을 벌 수 없어서 냉소한다기 보다 왕서방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9) 김동인, 위의 책,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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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질투해서 냉소한다고 본다. 이런 질투과 욕망이 바로 복녀의 자의
식이 성장해나가는 증표로 본다.
소설의 결말에서 복녀와 왕서방이 서로 끈질기게 치근거리는 과정에서 
복녀가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죽음을 당하는 순간 복녀의 욕망과 자
의식도 같이 파멸된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의 두 가지 서사적 테마―복녀
의 도덕적 타락과, 복녀 자의식의 성장은 복녀의 죽음에서 교착점에 이르
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5. 결어
김동인의 「감자」는 1920년대 당시 문단 주류가 된 계몽주의에 대한 반
박으로 색다른 여성상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복녀는 유교사상의 윤리
에 따른 이른바 순종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끊임없
이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여성 이미지였다. 비록 소설에서는 복녀가 오살
을 당해 죽은 것으로 끝을 맺지만 복녀가 자기 감정에 직면하여 삶의 보람
을 찾아내면서 자기 주체성을 얻는 데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작품을 불리한 환경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
계 앞에서 자아가 무력하다는 것을 냉혹하게 묘사하여 사실주의가 아닌 
자연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복녀는 환경에 따라 타
락하는 이면에는 무조건 남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몸을 가꾸는 
것, 매음 대상을 가리는 것, 칼을 들고 왕서방 신혼방에 들어가는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복녀의 야심과 인생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늘상 자연주의에 초점을 맞춰 계몽주의 소
설과 구분시켰다. 그렇지만 이 소설이 계몽주의 소설과 가장 크게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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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은 바로 1920년대 조선 여성의 자의식의 대두에 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혹은 진부한 
유교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대두된다는 것이다.
「감자」에서 복녀의 타락적인 서사는 전경이 되고 여주인공의 비극만 봤
을 때 유교 윤리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락적인 서사와 병행되는 자의식의 성장 서사를 주목하자면 복녀의 죽음은 
꼭 비극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복녀가 끝까지 가부장제의 지배를 받아 순
종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감자」에서 후경에 해당되는 자의식 성장 서사는 실은 
전통적 유교이념에 대한 작가의 풍자적, 반박적 입장을 보여준다. 「감자」
의 의미는 바로 이 전경과 후경의 교착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1) 김동인, 「감자」, 『正統韓國文學大系』, 제2권, 어문각, 1988.
(2) 김수업, 『배달문학의 길잡이』, 금화출판사, 1978, p.254.
(3) 윤홍노, 『한국 근대 소설 연구」, 일조각, 1980.
(4) 이재선, 『한국소설사』 , 민음사, 2000.
(5)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국문학회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6)  용석인, 「韓·日자연주의 소설 비교 연구: 자연주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
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7)  신창순, 「한·중 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 김주란, 「김동인의 초기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 황현정, 「김동인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대학교 | IP: 147.46.182.23 | Accessed 2015/12/30 10:39(KST)
64 _ 東亞文化 第 52 輯
(10)  황수진, 「김동인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유형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1.
(11) 김대식, 「헤겔에 있어서의 자기의식의 자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2) 한상무, 「김동인 소설의 성 이데올로기」, 『국어교육』, 102호, 2000.
(13) 郭颖超, 「妥协于绝望现实的自我意识破灭」, 外国文学研究, 2009.
(14) 张文秀, 邢青青, 「金东仁小说‘土豆’的女性主义解读」, 青春岁月, 2012.
서울대학교 | IP: 147.46.182.23 | Accessed 2015/12/30 10:39(KST)
